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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당선인의 온라인·야간 로스쿨(법학

전문대학원) 도입 공약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

하고 있다. 

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경기

지사는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

새로운 길을 제시했다. 이 전 지사는 사법시험 

일부 부활을 약속했다.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

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로스쿨에 갈 필요 

없이 실력으로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겠

다고 대선 당시 약속했다. 반면에 윤 당선인의 

온라인·야간 로스쿨 공약은 기존 체제를 유

지하면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의 길을 만들어 

주겠다는 것으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법

조인이 되고 싶은 3040 직장인들을 겨냥한 공

약이었다. 

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174)

尹 ‘온라인·야간 로스쿨’ 공약에 우려 쏟아진 이유

[로스쿨 소식]

〈2020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

원우협의회,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

대, 법교육정상화연대 등 관계자들이 

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

열고 로스쿨 교육·변호사 시험 합격

률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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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스쿨 소식]

온라인·야간 로스쿨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

한 문제는 로스쿨 정원 문제다. 변호사 시험 

합격자 수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로스쿨이 생

긴다면 변호사 시험 경쟁이 지금보다 더욱 치

열해진다.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

률이 50% 안팎에 그치는 상황에서 로스쿨이 

추가로 생기면 합격률이 더욱 하락할 수 있기 

때문이다. 현재 한해 1700명 수준에서 변호사 

시험 합격자가 나오고 있으나, 변호사 업계는 

현재도 지나치게 많다며 한해 1000~1200명 

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

온라인·야간을 도입할 경우 ‘로스쿨 양극

화’에 끼칠 영항도 문제다. 평균 합격률은 비

록 50%이나, 서울 소재 명문 로스쿨과 지방 

로스쿨의 격차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. 합

격률이 낮은 로스쿨은 향후 학생 모집도 힘들 

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. 지방 로스

쿨은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지방인재 선발 의

무에서 찾고 있다.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서

울보다 학생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. 지방대

육성법 시행으로 지방 로스쿨은 지역 내 학부 

졸업자들을 20% 이상 입학시켜야 한다. 지역 

인재의 개념을 지역 내 학부 졸업자에서 지역 

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

이 나오는 이유다.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온라

인·야간 로스쿨이 생긴다면 지방 로스쿨 상

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. 

과연 온라인·야간 로스쿨이 3040세대의 희

망의 사다리가 될지도 의문이다. 벌써 부터 만

약 온라인·야간 로스쿨이 생긴다면 세무사, 

변리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, 법원·경찰 공무

원 등 관련 직종 전문직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

우려가 나오고 있다. 로스쿨 입장으로서는 결

국 합격률이 중요한데, 새롭게 법학을 배우려

는 학생보다는 이미 비슷한 공부를 하고 실무

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향후 변호사 시험 합

격에 유리할 것으로 불 수 있다. 반면 기존 로

스쿨의 경우는 다양한 직장 경력을 가진 지원

자보다 학부 때부터 로스쿨 입시에 전념한 학

생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(출처/주간조선)


